
                       (외화자금과) 

04년 외환정책과 05년 외환정책의 특징 및 성격, 차이점 

 
□ 정부는 현재 채택하고 있는 자유변동환율제도의 취지에 따라 

환율이 경제 펀더멘털과 시장수급을 반영하여 시장에서 

자율적으로 결정되도록 하고, 
 
  ㅇ 다만, 환투기나 과도한 불안심리 등 비정상적인 요인으로 

인해 환율이 급변동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통해 

시장안정을 도모한다는 환율정책 원칙을 견지해오고 있음 
 
□ 다만, ‘ 04년의 경우 대내외적으로 외환시장의 불안요인이 

심화됨에 따라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보다 

적극적인 시장안정노력이 필요하였음 
 
  ㅇ 대외적으로는 ‘ 02년 이후의 글로벌 달러 약세 기조가 

지속되면서 환차익을 노린 국제투기자금이 아시아권으로 

대거 유입되고 있었고, 
 
  ㅇ 국내 외환시장도 외국인 주식투자자금 유입 등으로 대규모 

외환초과공급*이 발생하면서 원화절상압력이 가중되고 

외환시장의 불안심리가 확산되고 있었음 
 
       * ‘ 04년중 경상흑자: 276억불,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순유입: 

94억불 

  ㅇ 특히, 내수회복 지연 등으로 수출의존도가 심화되어 있는 

상황에서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

환율정책이 불가피하였음  
 
□ 반면, ‘ 05년 들어서는 외환시장 여건이 다소 호전되면서 

환율정책도 보다 신축적으로 운용해나갈 수 있게 되었음 
 
  ㅇ 미국 경제의 상대적 호조와 금리인상* 등으로 달러가 강세**를 

보이고 중국 위안화 평가절상 관련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



해소***되는 등 대외적 불안요인이 크게 완화되었고 
 
       * 미 연준은 ‘ 04.6월 이후 연방기금금리를 2.75%p 인상(총 

11차례) 
      ** 엔/달러 환율: (04말) 102.5 → (05.9.20일) 111.4  
     *** 7.21일 중국은 위안화 2.1% 평가절상과 함께 바스켓 제도에 

기초한 관리변동환율제도를 도입하는 위안화 환율제도개혁을 단행 
 
  ㅇ 국내 외환시장도 외환초과공급 현상의 완화*와 그동안 

환율하락폭이 과다했다는 인식의 확산 등에 따라 환율이 

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**해나가고 있음 
 
       * 경상흑자(억불): (04.1~8월) 164 → (05.1~8월) 101  
         외국인 주식투자자금 순유입(억불): (04.1~8월) 104 → 

(05.1~8월) 11 
      ** 원/달러 환율: (04말) 1,035 → (05.6말) 1,025 → (05.9.20) 

1,029 
 
□ 앞으로도 정부는 환율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시장원리를 최대한 

존중해 나갈 것이며, 
 
  ㅇ 다만, 비정상적 요인에 의해 환율이 급변동하는 경우에는 

필요한 범위내에서 스무딩 오퍼레이션을 통해 시장안정을 

도모해나가겠음 


